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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말라야 풍경 BB00332009년 4월 29일수요일 / 불기 255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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活! 히말라야, 온생명에전하는깨침의메세지

①해가떠아침을맞은랑탕의모습이다. ‘긴혀’라는뜻의랑탕계곡은1949년랑탕을처음탐
험한영국의틸만이“세계에서가장아름다운계곡”이라고말했던곳이다. 

②해발3510미터지점의따레파티마을은따망족들이살고있는곳. 이들은모두불교도들이다.
그들의마을에서잠을자고일어난순례객들은히말라야의장엄한봉우리를우러르며아침
예불을올렸다. 

③히말라야에도우리나라지리산의어느산골마을에서본듯한계단식의다랑논이있다. 
④이렇게높은곳(해발4380m)에이런호수가있다니, 그저감동스러울뿐인코사인쿤드호수.

눈이녹아서이루어진호수다. 히말라야사람들에게이경외의호수는문수보살의주처로알
려져있다. 하늘에서가까운탓인지물빛이하늘보다푸르다. 

⑤코사인쿤드호수바로아래지역에서돌탑을쌓았다. 세상의온갖욕망이히말라야의바람에
씻기고모든생명이참자유를누리길기원하며...

⑥지대가높고재화가충분치않은히말라야에서는큰가람을세울수없다. 그러나저우뚝한
봉우리들을향하여불보살의명호를붙여놓고귀의하는마음만은눈처럼희고바람처럼맑
다.

⑦곰파와라우르비나야크중간지점, 해발3700미터지역에서본타르쵸의모습이인상적이다.
타르쵸는티베트어로경전을써넣은천을깃발처럼매단것이다. 바람을타고온세상으로부
처님의 가르침이 퍼지기를 염원하는 히말라야 사람들의 마음이 저렇게 높다랗게 펄럭이는
것이다.

⑧둔체에서 코사인쿤드를 향해 올라가는 초입에서 꽃을 만났다. 정열적인 색의 이 꽃 이름은
‘라리구라스’이며네팔의국화다. 히말라야에널리퍼져있으며3~4월이꽃의절정기다. 색
깔도빨강노랑하양으로다양하다. 벌들이이꽃의꿀을따다가가파른절벽에매달아놓은
벌집에저장하는데그꿀이유명한히말라야석청이다.

⑨‘죽어천년살아천년’이라는주목은랑탕계곡의장관중에서도명품급이다. 우리나라에서
보는주목과는확연한차이를보인다. 히말라야의숲에서는나무들만이아니라우주의기운
을모아이루어진진짜배기생명의합창을들을수있다. 주목숲에서는시간이멈춰선듯한
느낌을받는다. 글·사진=금정스님(포천불국정사주지)

히말라야. 부처님의수행과정각그리고전법의역사가고스란히살아있는성산이다. 종교인과산악인여행객들은물론인류
에게신비와희망그리고정각과구원의상징으로우뚝서있는히말라야는누구에게나살아서꼭한번가보고싶은곳이다. 불
기2553년부처님오신날을앞두고금정스님(前중앙승가대기획실장, 히말라야선요가수련회장)이히말라야의코사인쿤드지
역을순례했다. 코사인쿤드는히말라야의신비를더해주는산정호수다. 네팔의수도카트만두에서북쪽으로170km 떨어진랑
탕에서코사인쿤드로이어지는코스는네팔최초의국립공원이며다양한자연생태계가보존된지역이다. 히말라야에한국불
교선원을건립하고자원력을세운금정스님은1996년이후10년간네팔과인도등지에서수행했다. 불교진흥원의협찬으로
이루어진이번순례는네팔지역에한국불교를전하고한국수행자들을위한선원건립의기틀을다지는계기였다. 3월30일부
터4월10일까지의순례에서렌즈에담은히말라야의풍경을소개한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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